<국경의 남쪽> 오디션 대본

역할 : 연화 형사

상황 : 여관 복도. 연화, 담당형사 뒤를 따라 객실 쪽으로 다가온다. 

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형사. 평범한 인상이다. 형사, 열쇠를 꽂고 문 열어주면, 

가방을 든 연화, 객실로 발 들여놓으며 괜히 둘러본다.

형사
첨으로 한국 사회에 발 디디고 묵는 데가 이런 여관이라 좀 그렇죠?

연화
아닙니다. 이정도면 저한텐 궁전인데요..뭘

형사
하하하, 궁전이요? 북에선 궁전이라고 하는구나..여기선 궁궐이라고 하는데..

하여튼 앞으로는 여기보다 휠씬 더 좋은데서 살아야죠.

연화
(씁쓸하게 미소지으며) 네..

형사
어때요? 피곤하진 않아요?

연화
네..괜찮습니다

형사
   오늘은 일단 여기서 묵고… 내일 같이 방 얻으러 다녀봅시다.

연화
(끄덕 한다)

형사
임대 아파트 순번 되면 바로 옮길 거니까… 당장은 고생이 되더라두 견뎌봐요.


나도 연화씨 빨리 자리잡도록 최대한 알아볼테니까

연화
고생은요… 고맙습니다, 형사님.

형사
그나저나 배 안 고파요? 점심 먹어야죠.

연화
제가 알아서 차려 먹겠습니다.

형사
여기서 뭘 차려 먹어요, 나가서 사 먹어야지.

연화
예, 나가서 사 먹겠습니다.

형사
그럼 어서 나갑시다. 제가 저녁살께요

연화
아닙니다. 말씀만으로도 고맙습니다

형사
하하..괜찮아요..뭐 먹고 싶어요? 평양냉면?? 아바이 순대??

연화
선생님..지금은 밥생각이 없습니다. 좀 쉬고 싶습니다

형사
아…그래요?

연화
먼저 드세요. 오늘 넘 감사했습니다

형사
그래요..그럼. 힘들었을텐데 푹 쉬시고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..아..그리고..

(명함 하나 꺼내 주며) 어쨌든 앞으루 제가 이연화씨 정착지원을 담당하게 돼 있으니까, 궁금한 거 있어두 연락 주시고.. 무슨 문제가 생겨두 연락 주시고… 교육 다 받으셨죠?

